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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다큐멘터리 감독 송윤혁은 2017년 한 술자리에서 신진 감독이었던 저에게 다른 여성과의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을 갑자기 틀어 시청하게 하였으며, 반복적으로 성추행하고 강간을 시
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제 의사에 반하여 일어났고 동영상 강제 시청과 성희롱, 
성추행, 강간 시도 모두 저의 저항으로 멈춘 것임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사건 직후 저는 많이 혼란스러웠고, 가해자가 반성하는 듯 보이기도 해 재발방지를 위한 최소
한의 약속을 전제로 신고나 공론화를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가해자는 '술을 먹지 않는다', '여
성과 작업(다큐멘터리, 제작활동 등)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어길 경우 고소와 공론화를 진
행하겠다는 저의 조건을 받아들이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두 가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가해사실을 반성, 시정하
려는 행동 없이 독립다큐멘터리 진영에서 영역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제가 사건을 잊기 위해 
독립다큐멘터리 씬과 멀어지던 그 시간 동안, 가해자는 수많은 직함을 얻었습니다. '한국독립
영화협회 다큐멘터리분과 운영위원', '한국다큐멘터리협회 추진위원', '416연대 위계폭력 대책
위원' 등 대부분은 2017년 성폭력 이후 생겨난 것이었고, 올해는 신진감독과 위력관계를 형성
할 수 있는 '2019 인디다큐페스티발 봄프로젝트' 심사위원과 멘토를 맡기도 했습니다.

송윤혁 개인의 반성과 노력만을 기대하며 이 사건을 덮어둔다면 이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거
나 다른 여성 작업자들을 위협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난 4월 한국영화
성평등센터 든든에 신고를 시작으로 어떻게 이 사건을 해결할 것인지 고민해왔고, 결국 가해
자를 고소하고 법적처벌을 받게 하는 것보다 이 사건을 외부적으로 알리는 방식을 택했습니
다. 저와 비슷하게 단체나 집단에 속해 있지 않아 정보에서 소외된 여성, 특히 신진감독이 이
러한 사건에 대해 인지하고 더 이상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사건이 한 사람의 잘못을 처벌하는 것을 넘어 독립다큐멘터리 진영에 속한 모두가 함
께 고민하는 일이 되었으면 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이 성폭력이 가능했던 맥락이 독립다큐
멘터리 진영의 특성과 무관하지 않음을 저는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독립다큐멘터리 진영에서 활동하는 이들은 좋은 작업을 매개로 쉽게 믿음을 담보 받습니다. 
성폭력 사건 당시 가해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어렵게 운동을 지속하
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은 이전 제가 가해자를 신뢰하게 된 큰 원인였고, 성폭력 이후에는 저
를 침묵하게 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자원도 없는 독립다큐멘터리 판을 힘들게 버티고 있는 사
람들과 그들이 지켜내려는 대의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생각과 좁은 업계, 서로 다들 얼굴
을 알고 있는 사이, 서로를 향한 믿음 같은 것이 만들어내는 '여기에서는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암묵적인 분위기 또한 저를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이 공론화가 오히려 가해자와 관계된 사람들, 독립다큐멘터리가 추구하는 
가치들에 연대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성폭력에 대해 침묵함으로써 얻어지는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가치입니다.



저는 피해자가 떠난 자리에 가해자가 남아 활동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독립다
큐멘터리 진영의 사람들이 자신의 관계성을 돌아보고, 서로를 신뢰하되 그 믿음을 끊임없이 
성찰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폭력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늘 경계하는 환경이 되기를, 저는 
저와 다른 작가들이 안전하게 다큐멘터리를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송윤혁이 봄프로젝트 멘토로 활동하고 있는 인디다큐페스티발과 다큐멘터리분과 운영위원으로 
활동 중인 한국독립영화협회는 이 사건의 문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
니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과 관련 규정을 철저히 세워 여성감독들, 특히 여성신진감독
들이 보다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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